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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활동역량이 최근 대두되는 이슈로서 청소년 활동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모진로
지지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천안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 437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와 모의 진로지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부와 모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진로지지는 매개효과
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스스로 지니고 있는 청소년 활동역량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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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ssues of activity confidency of the adolescent gaining more attention these days, the 
researcher intend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activity confidency of the 
adolescent,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the parental career support. For this study, 437 high 
school students from high schools located in the cities of Cheonan and Sejong were interviewed using 
questionnaires. The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y competency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career support from both parents. Second, the career support from both parent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activity confidency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them. Fourth, it was shown that parental career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vity confidenc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implies that a new issue has been raised in the perspective that the activity 
confidency of the adolescent is related to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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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과 각 분야가 융합된 초연결사회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만들어지고 감소하
는 직업 및 산업의 구조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1]. 청소년들
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 및 직업 활동에 대한 기회
를 발견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남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방법으
로 다방면의 경험과 지식을 쌓기 위한 주도적인 활동역
량이 필수가 되었다[2].

이에 따라 OECD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
젝트를 통해 역량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미래사회의 핵
심역량을 규명하여 교육개혁을 주도해 왔다. 최근 
OECD는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으로‘교육 
2030’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새우고 미래교육의 모습을 제시하
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20)에 따르면 ‘OECD 교육 
2030’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
고 정의하면서, 학생의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였다[3]. 
특히, 학생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
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책임의식을 
의미하는‘학생 행위주체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행위 주
체성을 기반으로 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20)에서 
청소년활동은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자원인 동시에 성
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
식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균형 있
는 성장과 잠재역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
키고 발전시키는 일련의 활동 과정으로 설정하여 청소
년활동 핵심 역량을 8대 영역인 자아역량과 시민성역
량, 신체건강역량, 리더십역량, 갈등조절역량, 대인관계
역량, 성취동기역량, 문제해결역량으로 보고하였다[4].

최근 이와 같은 청소년 활동역량의 증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히
고 있다[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과정을 평가하고 촉진하는 개념으로[6], 개인 

자신 스스로 진로와 관련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
어갈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산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업을 시작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전공의 선택이나 학문, 직업선택과 같
이 진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에 대하여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8]. 정주희(2013)
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9]. 즉, 자신의 문제해결
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구상하고, 구상된 계
획에 따라 자신감 있게 실행하고, 자신이 실행한 결과물
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학생들이 진로결정
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뛰어나다는 것이다[10]. 이는 자
아역량도 비슷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래지향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1], 
성취동기도 한 부분으로서 박다솜(2018)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지향성, 정보수집이고, 진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래지향성, 과업지향성
으로 나타나 미래지향성이 공통적으로 주요한 변인임을 
밝혔다[12]. 또한 사회문제해결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갈등조절에 대한 역량이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13].

이와 같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연
구에 따르면 자녀의 진로 탐색에 부모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며[14][15],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어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로
부터 지지를 충분하게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16]. 특
히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 문화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로
부터 받는 진로에 대한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정책연구원(2020) 진로결정 시 부모의 태도에 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전반
에 걸쳐‘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
중해준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에 해
당되는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19년도에 지각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 
비하여 부모님의 진로지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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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이를 볼 
때, 점차 개인내적인 심리기제에 주목한 현 상황은 한국
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부모에게도 간접 및 직접적
으로 교육이 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 지지
는 부모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진로에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도구적 지원과 진로와 관련 진로 모델 제시, 
소통을 통한 언어적 격려, 교삼을 통한 정서적 지지의 
지원으로[18], 부모와의 소통과 교감을 통하여 의미 있
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9]. 따라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진로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는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20].

부모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보람(2015)의 연구에서 고등
학생이 지각한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
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물질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물질적 지지의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냈다[21]. 그러나 주미경
(2016)은 정서적인 부모의 진로지지가 큰 영향력이 있
는 예측 변임임을 밝혔는데[22], 이는 박승환(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지지
를 높게 지각한 집단은 낮게 지각한 집단에 비해 진로
결정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
한 맥락이다[23]. 박정윤(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 정보를 제외
한 나머지 모든 하위 변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
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
로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는 달리 아버지의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직업정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
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적
극적이지 않는 경향이고 진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부
분들이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24]. 따
라서 아버지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가 지지적 자
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입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까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25-29]는 비교적 활발한 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진로결정에 영향
을 주는 단일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 정도를 밝히
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역량은 최근 대두되는 이슈로
서 다양한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서 부모진
로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의지지가 활동역량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부모진로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추후 
진로지도나 상담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
로 한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활동

역량 유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모진로지지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의 활동역량 유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와 모의 진로지지 관계를 파악
한다.

3) 대상자의 부와 모의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활동역
량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서 매개효과가 있
는지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부모의 의견 없이 청소년의 설문조사만을 단편
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부모의 의견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전체를 청소년들에
게 일반화 할 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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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활동역량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간에서 부와 모의 진로지지가 매개하는지에 대
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H1.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모진로지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1.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의 진로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청소년 활동역량은 모의 진로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부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모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 활동역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에서 부모진로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1.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의 진로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4-2.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모의 진로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천안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2020년 2월 4일∼2월 25일)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목적을 자

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응답 설문지를 회수 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450명 중 불성실한 응답 13
부를 제외하고 총 43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84명(42.1%), 여학생이 
263명(57.9%)이었고, 1학년은 192명(43.9%), 2학년은 
154명(35.2%), 3학년은 91명(20.8%)의 분포를 나타내
었다. 

3. 연구도구
3.1 청소년 활동역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일남과 김태균(2010)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기 갖추어야 할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청소년활동역량검사[30]를 손인철(2016)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31]를 사용하였으며, 문제해
결역량(5문항), 자아역량(6문항), 성취동기역량(5문항), 
갈등조절역량(6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활동역량이 높은 것으로 본다. 손인철(2016)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
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문제해결역량 Cronbach's 
α=.83, 자아역량 Cronbach's α=.86, 성취동기역량 
Cronbach's α=.82, 갈등조절역량 Cronbach's α=.92
이며, 전체 청소년역량 Cronbach's α=.93으로 나타났
다.

3.2 부모진로지지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ietrich와 Kracke(2009)가 개발한 행동척도(PCB,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32]를 조아라 
외(2013)가 번안한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 척도
(K-PCB)[33]를 기반으로 하여 우영숙(2019)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34]를 사용하였으며, 부진로
지지(3문항)와 모진로지지(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PCB)는 청소
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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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진로지지가 높은 것으로 본다. 우영숙(2019)의 연
구에서 부진로지지 Cronbach's α=.88, 모진로지지 
Cronbach's α=.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진
로지지 Cronbach's α=.69, 모진로지지 Cronbach's 
α=.77이며, 전체 부모진로지지는  Cronbach's α= .78
로 나타났다.

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김성회와 박명심(2006)이 개발한 척도[35]를 김선
경(2017)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척도[12]를 사
용하였으며, 검사의 문항은 진로탐색 효능감(10문항), 
진로수행 효능감(11문항), 진로결정 효능감(11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김선경(2017)[12]의 연
구에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0.93, 진
로수행 자기효능감 Cronbach's α=0.84,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Cronbach's α=0.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진로탐색 효능감 Cronbach's α= 0.79, 진로수
행 효능감 Cronbach's α=0.87, 진로결정 효능감 
Cronbach's α=0.79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
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

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와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
였고, 부모진로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방법[36]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

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
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
나 [표 1]과 같이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표 2]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82에서 0.919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56.992
(p=0.000) 58 .035 0957 0977 0985 0985 .058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

Path S.T
β S.E. t-value 개념

신뢰도 AVE

청소년 
활동역량

→ 문제해결역량 .582 Fix -

.880 .650→ 자아역량 .724 .132 11.448***

→ 성취동기역량 .801 .147 11.837***

→ 갈등조절역량 .682 .088 14.069***

부의 
진로지지

→ 부 진로지지 1 .621 Fix -
.836 .635→ 부 진로지지 2 .875 .264 8.293***

→ 부 진로지지 3 .646 .170 7.688***

모의 
진로지지

→ 모 진로지지 1 .842 Fix -
.866 .685→ 모 진로지지 2 .866 .049 20.198***

→ 모 진로지지 3 .692 .043 11.0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탐색 .919 Fix -
.958 .884→ 진로수행 .894 .005 197.390***

→ 진로결정 .896 .004 229.6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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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
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
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
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
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상관분석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2 3 4 5 6 7 8 9
1 1 　 　 　 　 　 　 　

2 .432** 1 　 　 　 　 　 　

3 .492** .590** 1 　 　 　 　 　

4 .647** .549** .596** 1 　 　 　 　

5 .353** .382** .396** .387** 1

6 .173** .190** .268** .193** .486** 1

7 .271** .409** .445** .315** .374** .295** 1 　 　

8 .280** .418** .447** .324** .374** .290** .794** 1 　

9 .289** .410** .443** .328** .367** .290** .795** .790** 1
1=문제해결역량, 2=자아역량, 3=성취동기역량, 4=갈등조절역량, 5=부의 진로지
지, 6=모의 진로지지, 7=진로탐색, 8=진로수행, 9=진로결정
**p<.01

3. 차이검증
다음 [표 4]와 [표 5]는 고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

라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 활동역량 중, 문제해결역량
(t=-.663, p<.01), 갈등조절역량(t=-2.357, p<.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
생의 문제해결역량과 갈등조절역량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진로탐색(t=2.448 p<.05), 진로수행(t=2.301, 
p<.05), 진로결정(t=2.196, p<.5)에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진
로탐색, 진로수행,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결정효능감 수
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에 따른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 
청소년 활동역량,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표 5.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문제해결역량
남 184 3.86 .767

-2.663**

여 253 4.03 .582

자아역량
남 184 3.91 .798

-.240
여 253 4.01 .792

성취동기역량
남 184 3.99 .825

-.300
여 253 4.04 .805

갈등조절역량
남 184 3.76 .795

-2.357*

여 253 3.93 .601

부의 진로지지
남 184 3.96 .892

-.558
여 253 4.01 .845

모의 진로지지
남 184 3.41 .921

-.164
여 253 3.43 .861

진로탐색
남 184 3.66 .282

2.448*

여 253 3.49 .280

진로수행
남 184 3.64 .276

2.301*

여 253 3.48 .275

진로결정
남 184 3.68 .287

2.196*

여 253 3.55 .285
**p<.01, *p<.05

구분 학년 N M SD F Scheffe

문제해결역량
1학년 192 4.59 .732

1.937 -2학년 154 4.74 .566
3학년 91 4.65 .691

자아역량
1학년 192 4.42 .769

.307 -2학년 154 4.42 .855
3학년 91 4.34 .742

성취동기역량
1학년 192 4.36 .836

1.299 -2학년 154 4.38 .789
3학년 91 4.21 .799

갈등조절역량
1학년 192 4.63 .718

.333 -2학년 154 4.68 .673
3학년 91 4.67 .678

부의 진로지지
1학년 192 3.97 .866

.197 -2학년 154 4.03 .851
3학년 91 3.97 .893

모의 진로지지
1학년 192 2.99 .936

1.074 -2학년 154 3.10 .832
3학년 91 2.94 .865

진로탐색
1학년 192 3.52 .285

1.131 -
2학년 154 3.5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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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6]과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47.805
(p=0.000) 54 .054 .958 .978 .986 .986 .058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
아본 결과,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 진로지지
(β=.435, p<.001)와 모 진로지지(β=.602,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진로지지
(β=.132, p<.05)와 모 진로지지(β=.157, p<.01)는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활동역량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9, 
p<.001). 

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Hypothesis S.T 
β S.E. C.R. P

청소년 활동역량
→ 부의 진로지지 .435 .101 5.424*** .000

→ 모의 진로지지 .602 .156 9.541*** .000

부의 진로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32 .017 2.391* .017

모의 진로지지 → .157 .034 2.714** .00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379 .055 5.178*** .000

***p<.001, **p<.01, *p<.05

다음 [표 8]은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진로지지에 대한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p<.01), 간
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
의 부모진로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8. 부모진로지지의 간접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청소년 활동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79** .005 .147** .004 .526** .004

***p<.001, **p<.01, *p<.05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부모진로지지에 대한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한[36]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부의 진로지지와 모의 진로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
과 청소년 활동역량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인 영향이 있고, 부의 진로지지와 모의 진로지지를 매
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모진
로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부모진로지지의 Sobel-test 결과

독립변수 parameter 종속변수
Sobel-test

Z-value P

청소년 
활동역량

부의 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285 .022

모의 진로지지 2.463 .014

Ⅳ.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역량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모
진로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부와 모의 진로
지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이 높을수록 부와 모

3학년 91 3.48 .284

진로수행
1학년 192 3.50 .282

1.059 -2학년 154 3.53 .269
3학년 91 3.47 .277

진로결정
1학년 192 3.55 .289

.972 -2학년 154 3.57 .283
3학년 91 3.5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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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지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영숙
(2019)의 연구결과[34]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청소년기
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업성취가 중요시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결정이 이루
어지는 시기이므로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교인은 부모지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충동 및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감사와 
만족하는 습관을 위한 교육의 장을 여러 방면으로 마련
해주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자기조절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부와 모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보람(2015)과 주미경(2016)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21][22]. 즉, 부모가 제공하는 진로와 관련한 격
려와 관심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촉진시
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진로지지가 중요한 원인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
지를 받을 수 있는 또래 관계 향상부터 가정에서는 부
모들과의 교감 형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활동역량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
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 자아역량, 성취동기 등의 청소년 활동역량이 높
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감이 뛰어난다고 한 선
행연구[9-12]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와 관련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
하려고 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의 능력에 관한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설정, 자아실현과 가치 

추구 등의 내재적 욕구 및 현실 타협을 좀 더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
서 부모들과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진로지지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고등학생의 청소년 활동역량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
모진로지지라는 매개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청
소년 시기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택한 진로
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할 때 진로결정에 자
신감을 더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부분 일치하
는 것이다[37][38]. 따라서 청소년 활동역량이 높을수
록 진로관련 부모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고, 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진로
관련 부모지지를 더 지각할 수 있으며 자기이해 및 안
정된 심리를 바탕으로 진로에 관한 준비와 탐색도 더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진로 관련 활동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
와 연계한 부모진로교육프로그램과 진로자립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자기효능감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이 더
욱 폭넓게 개발 및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
키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
는 여러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청소년 활동역량과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정도를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자료에 의존했
으므로 이를 객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면접법이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
로써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
년 활동역량과 부모진로지지 변인을 선택하였으나, 청
소년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폭넓게 연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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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진로계획을 실행하고, 사회
의 올바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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